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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의 개인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나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나)의 합리적인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투표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크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 존재이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득, 즉 합리성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그러므로 다른 피실험자와 돈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다)의 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유권자가 합리성을 고려하여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정치인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유권자에 

대한 정치인의 무책임성이 올라간다고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결국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국 사회의 공익까지 증진시킨다는 (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신이 받은 돈을 나누는 행위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지만 (다)의 피실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받은 돈의 25%를 또다른 피실험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를 통해 (다)의 실험은 

개인은 합리성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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